
일본의 유니폼 사업  

– 불황 속에서 텍스타일 소재 개발 추구 <2/2> 

 ◎ 엔드 유저에의 호소로 값 올려 

유니티카가 보는 앞으로의 전망으로는, 그리 쉽게 시장이 바뀌지 않을 것

이며, 불황은 어쩔 수 없다. 좋은 상품 만드는 데에 힘을 쓰면서 채널

(channel)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생각하여야 한다. 코스트에는 적합한 기

능, 적합한 생산, 적합한 가격이 있으며, 어패럴에게는 계속 손을 써야 한다. 

구라레에서는 각 유저에게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값 인상을 요청하였는

데, 모든 것을 다 올릴 수는 없었다. 그러나 텍스타일·비즈니스에게 일본 국

내의 제직업이나 니터(knitter) 및 염공장(染工場)은 필요불가결한데, 그들 생

산 공장이 존속의 위기를 맞고 있어 어떤 대책이든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대응책은 역시 비즈니스의 원점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2009년부터는 어

떤 일이 일어날지 잘 검증하여 앞으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구라보는 원유값이 비싸고, 약품, 염료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오지 않으며, 

재생의 페트 보틀(PET bottle) 솜은 반대로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 구하기 어

려운 상황에서 가격을 올려왔는데, 어패럴이 그 다음 순서인 대리점에 대하

여 가격을 올리고 있는지 살펴보면, 잘 올리지 않고 있다. 생산 코스트는 오

르기만 하고, 더욱 더 엔드 유저의 이해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

야 한다. 

이제부터의 전략으로서 구라보는 염색 가공의 도쿠시마 공장이나 방적, 직



포의 안조(安城) 공장을 갖고 있으면서, 신상품 개발이나 QR(quick response) 

등을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강점을 더 잘 살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원점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구라보에게도 같게 중요한 문제이다. 곧

잘 공장을 ‘보물(寶物)의 산’이라고도 하는데, 품번 통합이나 효율화할 수 있

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자조 노력을 계속하면서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 최종 엔드 유저

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업계 전체로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중요하다. 

데이진에서는 경기가 나빠졌다고 하여 너무나 움츠러들면 안 된다고 생각

하고 있다. 앞으로 경기가 좋은 때가 다가올 때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를 생

각해 두어야 한다. 예전처럼 상당히 큰 양의 일을 찾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어렵겠지만, 일본 국내 생산 능력(capacity)의 한계를 생각하면 해외 시프트도 

어떻게든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단순히 생산·코스트라는 관점에서 

해외로 시프트하는 것은 아니고, 고객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남겨둔다는 

뜻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적정 가격 체계에서 환경을 피해갈 수는 없다. 

구라보는 앞으로의 유니폼 업계를 내다보면서, 10년 전과 비교하면 시장 

규모가 많이 줄었으며, 유니폼의 수요도 제조업이나 건축업에서 서비스업으

로 바뀌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로서는 유니폼을 입고 기운을 차려주기를 

바라지만, 이를 위해서는 엔드 유저가 기뻐할 수 있는 기능 상품을 적극 개

발해 나가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환경면을 배려한 리사이클 시스템(recycle 

system)에서는, 대가(對價)를 받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와 같은 부분

에서는 계몽 활동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유니폼의 수요를 회복시키는 데에는 적절한 동기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상

황은 재고를 조정하는 단계로서, 쉽게 니즈(needs)에 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다시 업계가 커졌을 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을 남겨 놔야 한

다고 생각하고 있다. 

데이진은 바로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품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고 보고 있다. 시큐어리티(security)나 환경 등의 하드(hard : 기계, 장치)뿐만 

아니라 소프트(soft : 기술)를 포함한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생산 코스트

와 판매 가격의 언밸런스(unbalance)를 없애도록 지금의 가격 체계가 적정한

지 검토하여 관계자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가격 체계를 바로 잡아주는 방향

도 찾아야 한다. 

유니티카 텍스타일 메이커는 원점으로서 일본 국내 상품 생산을 어패럴로 

몰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제까지 ‘안심(安心), 안전(安全), 쾌

적(快適)’과 같은 키워드(key word)가 유니폼에 요구되어 왔는데, 이제부터는 

환경도 또 하나의 키워드로 되어 있다. 이 환경의 키워드는 유니폼에는 불가

결(不可缺)한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 

단순한 작업복에서 보다 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

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섬유 업계가 하나 되어 어떤 새로운 일을 할 수 없을

까 생각하고 있다. 

구라레는 소재 메이커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생각해 보면 역시 상품을 

만드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보고 있다. 당사의 착용감이 좋은 투시 방

지 소재(透視 防止 素材)는 유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는 보

다 더 고도의 소재를 개발하면서 환경에 대한 조치도 늘어, 이들을 짜 맞춘 

제안이 주류(主流)가 될 것이다. 



도요보에서는 유저로부터의 요망이 다양화하여 소재 메이커에게 상사 기

능(商社 機能)도 요구하는 소리가 늘고 있다. 당사는 신코산교(新興産業)와 

통합함으로써, 실에서부터 제품까지를 한 회사에서 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되었다. 그룹(group)에는 리넨(linen)이나 서비스 유니폼(service uniform) 제품 

등의 자회사가 원료로부터 말단(末端)까지 하나의 팀으로서 제안할 수 있어, 

가장 큰 강점을 떨칠 수가 있다. 앞으로 이 업계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는 매

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면서도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숙고하여 팀의 단합

된 힘으로 처리해 나가야 할 것 같다. 

도레이는 환경을 생각할 때, 가전 리사이클 법(家電 recycle 法)이나 페트병 

리사이클 법(PET recycle法) 등의 법률이 있는데, 섬유에는 섬유 리사이클법이 

없다. 유니폼 업계의 존재감이 약해서 그런지, 좀 더 국가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계몽 활동을 한회사가 혼자서 하면 한계가 있다. 역시 업

계 전체로서 세상에 더 알리기 위하여 유니폼 사업을 고조(高潮)시킬 필요가 

있다. 

27년 전에 입사한 닛신보에서, 처음에 유니폼의 델리버리(delivery)를 맡게 

되었는데, 그 당시부터 중국 유니폼이 늘기 시작하여 “유니폼 업계는 제일 

먼저 찌그러질 것이다.”고 말하였었으나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 당시에 빙고(備後)에서는 5,000만~6,000만 점이 봉제된다고 하였는데, 

그런 규모는 거의 바뀌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수량으로는 과히 줄

지 않고 있지만 가격은 40~50%정도 줄고 있다. 그런데도 물량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은 역시 어패럴이 우리들 이상으로 탄탄하기 때문으로 본다. 

옛날에는 일본 국내의 봉제 커패시티(capacity ; 收容 能力)가 어패럴의 힘

이라던 시대가 있었는데, 대응력이 있었기에 유니폼·어패럴은 살아남았다고 



본다. 물론 수입품이 일본 시장을 뚫고 들어오기에는 유통 구조가 너무 복잡

하여 들어오지 못했다고도 보고 있다. 

또한 취업 인구(就業 人口)가 줄었다고들 하는데, 고용이 65세에서 70세까

지로 연장될 움직임도 보이며, 농업 인구도 현재보다 30만 명이 늘어날 가능

성이 생겼다. 건강이나 쾌적과 같은 면에서는 아직도 새로운 시장이 기대되

고 있다.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corporate identity : CI – 기업 image를 부각시

키려는 전략)’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환경을 피하고는 갈 수가 없는 시

대가 되었다. 그런 속에서 신상품을 개발하여 세상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언

제나 제안해 나가고 싶다.♣ 

 


